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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pression, self-efficacy, and stress level of middle-aged women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on stress, and to provide base lin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for stress 

reduction of middle-aged women.  

 Methods : Participants were 200 middle-aged women aged 40 to 60 who live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March 1, 2019 to April 15. In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of life events-stress, depression scale, self-efficacy was 

used. Data were analyzed by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correlation and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21.0.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self-efficacy and stress in middle-aged women, depression 

and self-efficacy (r=-.264, p<.001), self-efficacy and stress (r=-.279,  p<.001)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depression and 

stress  (r=.268, p<.001)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Depression and self-efficacy were the factors affecting the stress of 

middle-aged women. Depression was β=.207 (p<.001) and self-efficacy β=-.222 (p=.003). Depression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stress, followed by self-efficacy.

 Conclusion : Middle-aged women are an important time to prepare for a successful old age.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middle-aged women are the subjects of the future aging society, their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problems are very 

important in preventing the elderly problems of the aging society. Therefore,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that to reduce the depression and stress in middle-aged women and to improve self-efficac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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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 연장, 생활여건 변화

와 여성교육의 보편화, 여성 취업률 증가 등 여성의 사

회적, 심리적 여건의 변화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40세

에서 60세로 정의되는 중년여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고 있다. 중년기는 인생의 발달 주기에 신체적·정신적으

로 가장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휘하여 심리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더욱 성숙해나갈 수 있는 시

기이다(Song, 2014). 반면 다른 세대에 비해 신체적, 사회

적, 환경적인 면에서 발달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인생

의 전환점이며, 노화, 은퇴, 자녀 출가 등으로 인한 심리

적 위기의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Kim, 2017).

이 시기의 중년여성은 일반적으로 자녀양육과 부부 

및 가족들과의 갈등, 가족의 질병과 관련된 부양 및 간

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년여성이 겪는 스트레스

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자아정체감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Vines 등, 2009). 또한 중년기는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 

평가하는 시기로써 생산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면 정서적 위기감과 불안, 노후에 대한 걱정, 새로

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우울과 외로움 등의 심리적 고

통을 느끼는 심리적 과도기이다(Brockie, 2008; Chan & 

Zeng, 2009). 특히, 남성과는 달리 갱년기 증세가 나타나

면서 생리적으로도 신체기능들이 점진적으로 쇠퇴하여 

노화를 확연히 느끼게 되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불쾌

기분과 불안정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Lee & Kim, 

2010).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우울은 보편적인 증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고립, 약물

남용과 알코올중독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해, 심할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

므로 반드시 중재가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이다(Im & 

Yim, 2012). 중년여성의 우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과 스트레스(Cho와 Seong, 2016; Im과 Yim, 2012; 

Kwon 등, 2010), 우울과 폐경 및 갱년기 증상(Han과 Lee, 

2014), 우울과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Lee와 Ko, 2017) 

등 하나 또는 두 개의 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중년기 자기효능감은 중년여성의 생활여건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예측 가능하며, 신체

적·정신적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 Cho, 2012). 좌절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효능감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현실적으로 극복하

는 긍정적인 극복방안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념이 행동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스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믿느냐에 따라 행동의 수준이 결정된다(Bandura, 1977). 

중년여성의 자기효능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

능감은 문제의 대처와 해결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으로,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 Oh, 2016; Park, 2014).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어려운 과제를 지속하는 동

기적 행동을 보이며 다양한 문제에 적응적으로 잘 대처

하기 때문에 사회적 스트레스나 우울을 감소시킨다

(Bandura, 1977; Kim, 2017; Lee & Ko, 2017).

이러한 중년여성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우

울은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반면, 자기

효능감은 좌절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요인이므로(Park, 2015; Trzenniwski 등, 2003)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성을 

명확히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에 우울과 

자기효능감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중년여성의 우울,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정

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며 이를 근거로 발

달적 위기를 경험하는 중년여성의 이해를 돕고, 우울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중년여

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 개발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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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해고자 함이며,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중재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

세에서 60세 사이의 중년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

고 이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중년여성

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또한 참여 과정에서 본인

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설명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무

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G power program을 사용하여 효

과크기는 중간크기 0.3, 유의수준  α=.05, 검정력 1-β

=.95로 산출한 결과 170명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

상자의 200명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3월 01일부터 04월 15일까지

이며,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 수집 전 연구

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연

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 설문지는 대

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중

년여성에게 210부 배부하여 200명으로부터 설문지가 회

수되어 자료 분석을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우울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Zung(1965)이 개발한 자가보고형우울도구(Self-Rating 

Depression Scale)를 Shong(1977)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의 긍정적 문항과 10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진술되

어 있다. 부정적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

다’ 3점, ‘약간 그렇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배점되며, 긍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배점하였다. 

본 도구의 가능 점수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82이었으며 Shong(1977)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80,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9

이었다.

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일반적 상황에서 자기효능

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Hong(1995)이 수정․번안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17개 문항의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의 Cronbach’s α=.71이었으며 Hong(1995)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3이었다.

 

3)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Lee(1984)가 한국인 1,075명을 대상으로 생활 사건에 따

른 스트레스 양을 측정하여 개발한 도구 문항 중 중년여

성으로 구성 된 20문항을 Joung(2016)이 수정, 보완한 도

구이다. 질문지의 구성은 4영역의 하위 척도인 역할 문

제, 경제 문제, 가족관계 문제, 건강문제로 되어 있고,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

하여 응답자가 평정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

활사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당

시 도구의 Cronbach’s α=.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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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우울,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자기효능감, 스

트레스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ANOVA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사

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우울,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정도와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5) 우울,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

령은 40~49세가 128명(64 %), 50~59세가 51명(25.5 %), 

60세 이상이 21명(10.5 %)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102명(51 %)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에서

는 미혼여성이 8명(4 %), 기혼이 183명(91.5 %), 이혼 9

명(4.5 %)의 결과를 보였다. 자녀수는 2명이 107명(53.5 

%), 1명이 69명(34.5 %), 없음이 13명(6.5 %), 3명 이상이 

Variables Categories n %

Age

40~49 128 64

50~59 51 25.5

>60 21 10.5

Education

Middle school 8 4

High school 43 21.5

College 47 23.5

More than master 102 51

 Marriage state

Unmarried 8 4

Married 183 91.5

Divorced 9 4.5

Number of children

No 13 6.5

1 69 34.5

2 107 53.5

>3 11 5.5

Economic condition

High 27 13.5

Middle 13.5 67.5

Low 38 19

Religion

Christian 57 28.5

Catholic 41 20.5

Buddhism 35 17.5

Others 4 2

None 63 31.5

Menstrual state

Regular 118 59

Irregular 31 15.5

Menopause 51 25.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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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5.5 %)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상태에서 보통이

다가 135명(67.5 %)으로 가장 많았고, 여유롭다가 27명

(13.5 %), 어렵다가 38명(19 %) 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63명(31.5%), 기독교 57명(28.5%), 천주교 41명(20.5%), 

불교 35명(17.5%) 순으로 나타났다. 월경 상태에서는 규

칙적이다 118명(59 %), 불규칙적이다 31명(15.5 %), 폐경

이다 51명(25.5 %) 이었다.   

1. 대상자의 우울,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중년여성의 우울은 평균 39.23±8.24이었고, 자기효능

감 평균 63.36±10.83, 스트레스 평균 44.22±12.18로 나타

났다(Table 2).

Variables Mean±SD Min Max

Depression 39.23±8.24 24 67
Self-efficacy 63.36±10.83 35 85

Stress 44.22±12.18 20 86

Table 2. Depression, self-efficacy, stress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able 3

과 같다. 우울은 경제 상태(F=3.75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 상태가 좋은 대상자가 경제 상태가 

나쁜 대상자보다 우울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 

연령, 학력, 결혼 상태, 자녀수, 종교, 월경 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or F p

Age
40 ~ 49 128 38.47±7.44

2.627 .07550 ~ 59 51 39.66±8.85
>60 21 42.80±10.52

Education

Middle school 8 42.12±6.74

.290 .884
High school 43 38.97±6.23

College 47 39.31±9.96
More than master 102 39.03±8.30

Marriage
state

Unmarried 8 35.37±3.11
.950 .389Married 183 39.43±8.45

Divorced 9 38.66±6.32

Number of 
children

No 13 39.69±9.53

1.883 .134
1 69 38.59±7.43

  2 107 39.01±8.25
>3 11 44.81±10.40

Economic 
condition

Higha 27 36.51±9.38
3.752 <.001***

c>a
Middleb 135 39.08±7.24

Lowc 38 42.71±10.08

Religion

Christian 57 37.94±7.34

1.111 .353
Catolic 41 40.63±8.98

Buddhism 35 38.88±6.61
Others 4 44.75±6.39
None 63 39.33±9.30

Menstrual state
Regular 118 38.97±7.99

1.474 .231Irregular 31 37.70±8.64
Menopause 51 40.76±8.48

Table 3.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p<.05*, p<.01**. p<.001***

a<b<c = Scheffe’s test



대한통합의학회지 제7권 제4호

24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 Vol.7 No.4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자녀수(F=3.258, p=.023), 

경제 상태(F=4.679, p<.001), 월경 상태(F=4.254, p=.016)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자녀수에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자기효능감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가 3명 이상

인 경우 순으로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 

상태가 좋은 대상자가 가장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게 나

타났다. 월경 상태는 월경이 규칙적인 경우가 가장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폐경 상태인 경우에 자기효능

감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 연령, 학력, 결혼 상태, 종교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or F p

Age

40 ~ 49 128 64.37±10.20

3.045 .05750 ~ 59 51 62.96±11.45

>60 21 58.19±12.02

Education

Middle school 8 64.12±12.78

2.182 .072
High school 43 63.65±10.08

College 47 59.87±10.30
More than master 102 64.97±10.97

Marriage state

Unmarried 8 68.25±6.18

.911 .404Married 183 63.22±10.93
Divorced 9 61.88±11.88

Number of 
children

Noa 13 65.61±10.67

3.258 .023*

a>d

1b 69 61.66±10.61
  2c 107 64.93±10.54

>3d 11 56.09±12.02

Economic 
condition

Higha 27 69.03±9.93
4.679 <.001***

a>cMiddleb 135 62.27±10.02

Lowc 38 63.55±13.02

Religion

Christian 57 64.33±10.09

.790 .533

Catolic 41 63.92±12.38

Buddhism 35 61.71±9.98

Others 4 70.00±8.48
None 63 62.61±11.04

Menstrual state
Regulara 118 65.05±10.34

4.254 .016*Irregularb 31 62.61±10.18
Menopausec 51 59.90±11.63

Table 4.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p<.05*, p<.01**. p<.001***

a<b<c = Scheffe’s test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스트레스는 자녀수(F=3.265, p=.00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가장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 연령, 학

력, 결혼 상태, 경제 상태, 종교, 월경 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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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M±SD t  or F p

Age

40 ~ 49 128 43.18±11.26

1.766 .17450 ~ 59 51 45.08±12.67

>60 21 48.28±15.82

Education

Middle school 8 42.87±11.60

.933 .446
High school 43 46.70±12.31

College 47 44.76±13.85

More than master 102 51.50±11.34

 Marriage state

Unmarried 8 39.87±12.71

.647 .525Married 183 44.31±12.28

Divorced 9 46.33±9.47

Number of 
children

Noa 13 41.92±13.23

3.265 .007*

d>a

1b 69 44.36±11.75

  2c 107 48.50±14.41

>3d 11 53.10±18.02

Economic 
condition

High 27 43.51±12.75

.916 .402Middle 135 43.68±11.57

Low 38 46.63±13.83

Religion

Christian 57 44.85±10.76

.380 .823

Catolic 41 44.26±12.29

Buddhism 35 43.28±12.66

Others 4 37.75±9.10

None 63 44.55±13.37

Menstrual state

Regular 118 42.91±11.30

2.352 .098Irregular 31 44.12±12.11

Menopause 51 47.31±13.77

Table 5.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p<.05*, p<.01**. p<.001***

a<b<c = Scheffe’s test

6. 중년여성의 우울,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중년여성의 우울,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중년여성의 우울은 자기효능감(r=-.264,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스트레스(r=.268, 

p<.001)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를 보였

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r=-.279, p<.001)와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Variables Depression Self-efficacy Stress

Depression 1

Self-efficacy -.264*** 1

Stress .268*** -.279*** 1

Table 6. Correlation for depression, self-efficacy, stres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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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년여성의 우울,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년여성의 우울,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은 Table 7과 같다. 먼저 회귀분석에서 Durbin Watson

값은 2.133이므로 오차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18.1 %(R²=.181, Adjusted R²=.170)

이며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를 우울, 자기효능감이 18.1 %

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13.055, p<.001). 즉 

중년여성의 우울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스

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인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는 .924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

팽창인자도 1.083으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Variables B β t p

Constant 48.071 6.585 <.001

Depression .307 .207 3.183 <.001

Self-efficacy -.251 -.222 -2.962 .003

R²=.181, F=13.055, p<.001

Table 7. Effects of depression, self-efficacy on stress

Ⅳ. 고 찰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우울,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정

도를 파악하고 변수간의 상관성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우울은 평균 39.23점으로 나

타났는데,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

로 중년여성의 우울을 측정한 Lee와 Kim(2010)의 연구

에서 우울 정도는 40~44세에서 31.36±7.06점, 45~49세 

31.85±6.74점, 50~54세 33.73±6.66점, 55~60세 40.50±5.58

점으로 본 연구에서 40~49세 38.47±7.44점, 50~59세 

39.66±8.85점, 60세 42.80±10.52점으로, 두 연구에서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의 중년여성에서 우울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대적 변화이기도 하며, 현 시점의 중년 

여성은 핵가족화와 함께 가족발달단계에서 자녀들이 집

을 떠나게 되어 외로움과 우울 등의 정서적 변화가 생기

고,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의 감소, 난소기능의 감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생겨 정서적 변화와 

신체적 변화로 인하여 중년여성들은 우울증이나 만성질

환에 이환되기가 쉬워 건강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Cho, 2006).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중년여

성의 우울을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간호 

중재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63.36점(5

점 만점; 3.72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중년여성

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연구(Park, 2008)의 자기효능감 

점수(3.4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

기효능감 정도의 차이에서 Park(2008)의 연구와 본 연구 

모두 경제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 상태가 

좋은 대상자가 가장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경제생활이 삶의 질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이며,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Cho, 2012).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는 44.22점(5점 만점; 2.21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스트레스를 측정한 Lee 등

(2015)의 결과(2.95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가정

문화는 변화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년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자녀로서의 역할,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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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 부부인 경우, 경제주체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일차

적 책임이 집중되어 있어 중년여성의 역할이 과중하며,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발

생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의 갈등도 반복적으로 경험하

게 된다. 가족관련 스트레스는 가족체계 내의 긴장과 압

력으로 발생되며 이는 중년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Lee & Kim, 2018). 중년여성에게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사정되고 관리 방

안과 대안을 모색하여 행복한 중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에서 스트레스는 

자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와 Jung(2012)

의 연구에서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시기의 중년여성은 자신의 역할 

수행뿐 아니라 자녀양육을 책임짐으로써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로 스트레스가 높고, 가정에서는 사춘기 청소년 

자녀와의 유대관계로 어려움을 갖게 되며, 자녀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으로도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사

료된다(Lee & Kim, 2012; Yang & Shin, 2014).

중년여성의 우울,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우울과 자기효능감(r=-.264, p<.001)은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울과 스트레스(r=.268,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기효

능감과 스트레스(r=-.279, p<.001)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Kwon 등(2010)의 중년여성의 자기효능감, 우울과 건강

증진행위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Sohn(2018)의 중년여성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우울과 스트레스는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

(β=.207, p<.001)과 자기효능감(β=-.222, p=.003)이었고, 

우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o와 Seong(2016)의 중년여성과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중년여성의 우울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중년여성은 성공적인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

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현재의 중년여성은 향후 다

가올 초고령화 사회의 주체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Yang & 

Shin, 2014). 중년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바

탕으로 심리적 위기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중

년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

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우울,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고 우울,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중년여성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우울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

호중재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경제 상태에서, 자기효능감은 자

녀수, 경제 상태, 월경 상태에서, 스트레스는 자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우울, 자기효

능감, 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β=.207, 

p<.001)과 자기효능감(β=-.222, p=.003)으로 스트레스에 

대하여 우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다음으로 자기

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년여성에게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우울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일개지역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연구 한 

부분과 다양한 연령층에 따르지 못한 연구결과의 확대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지역의 중년여성

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에서 

중년여성의 우울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스트레

스가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중년기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우울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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